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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면서

본 논문은 티베트와 몽고가 만나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싸

꺄파에 관한 것이다. 본 논고를 시작하기 전에 이 분야에 대한 국내 

소개가 부족하기 때문에 싸꺄파가 형성되기 전까지의 티베트의 역사

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티베트는 유구한 역사와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티베트 최초

의 왕인 냐치쩬보(繳繸纈︽羂︽繾纁繼︽胑)가 호카에 티베트 최초의 궁전인 윰부

라캉(臮纀︽輣︽轘︽繲繴︽)을 건설하고, 7세기에 쏭쩬캄보(舦繴︽繿纁繼︽軔纀︽胑)가 티베

트를 통일하면서 당시 그 영토는 현재 중국의 운남과 사천, 청해, 감

숙, 신강 지역까지 확장되기도 하였다. 돈황의 막고굴에서 발굴된 티

* 현 티베트의중요한 교파중의 하나로 본논문에서는싸꺄 혹은 싸꺄파라 호칭한다. 싸꺄파는

티베트어로 싸꺄바라고 하는데, 싸꺄 뒤에 ‘바’가 붙어 명사나 대명사가 된다. 티베트인들은

습관적으로 게루바, 싸꺄바, 까귀바 등을 ‘바’를 생략한 게루, 싸꺄 등등으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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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 문헌은 이를 간접적으로 반증하는 것이다. 한 때 티베트는 막

강한 군사력으로 당의 수도였던 長安(지금의 西安)을 침공하였던 사

실은 당시의 티베트 세력을 이해한다면 그리 놀랄만한 일은 아닐 것

이다. 치쏭데쩬(羂︽舦繴︽肅︽繿纁繼) 때(755-797)에는 연화생(파드마삼바바, 

padmaasmbhava)이 티베트에 오면서 티베트 최초의 사원인 삼예사

원이 건립되고, 최초의 승려집단이 생겨나면서 티베트에 불교가 뿌

리내리게 하는 절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후 불교와 티베트 전통신

앙인 “퐨(輥繼)” 사이에 치열한 종교적, 정치적인 투쟁을 거치면서 티

베트에 전해진 불교는 점차 그 세력을 안정화 시켜 나갔다. 

티베트의 마지막 왕인 랑다마(羘繴︽繻纊︽纀)의 집권시기(841-846)에 와

서는 불교를 탄압하고 “퐨”을 숭상하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반

발한 “라룽빼기도제(轘︽舃繴︽繻繽纋︽羍︽輎︽耑)”라는 승려가 랑다마를 살해하기

에 이르렀다. 이로부터 티베트에는 다시는 통일왕조가 나타나지 않

았고, 왕족의 일부 후손들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소규모의 국가를 형

성하였다. 지금은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구게왕국도 랑다마

의 후손이 건립한 것이다. 이 왕국에는 송왜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

데, 이 왕은 후에 동생에게 권력을 물려주고 출가하여 티베트 역사

상 아주 유명한 “라라마왜시예(轘繿︽腂︽纀︽膵︽舋纍︽臩繻)”라고 불리우는 스승이 

된다. 이 승려는 뒤에 게루파의 전신인 까담파의 조사인 아디샤를 

티베트에 초청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사실 아디샤(纏︽

耾︽續, 982-1054)가 티베트에 온 것은 “라라마왜시예”가 죽은 다음인 

그의 조카손자 “라라마쟝츔왜(轘︽腂︽纀︽輦繴︽翽繿︽臩繻)”에 이르러서야 이루어

졌다. 이렇게 해서 불교는 다시 티베트에서 흥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아디샤가 1042년에 아리의 구게에 도착하고 그의 제자인 좀

됀바(纈腁纀︽軷繼︽繽 ,1005-1064)에 의해 1057년 라쟁사원(迏︽軡繴︽繻羉繼︽繽)이 

건립되면서 까담파가 형성되었다. 

앞으로 본문에서 다룰 싸꺄파는 쾐꽨촉개보(纈罸繼︽繻贀繼︽纀翿繳︽義纋︽胑)가 

1073년에 사원을 건립하면서 형성되었는데, 이는 시기적으로 까담파

의 형성 보다는 늦은 시기이다. 싸꺄파는 후에 몽고와 교류하면서 

티베트 왕국의 멸망 후 티베트에 통일왕조가 탄생하지 않은 상황에

서 전과는 다른 형태인 종교가 중심이 된 새로운 형태의 집권형태가 

만들어 졌는데, 이것이 싸꺄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싸꺄에 대한 연구

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 때부터 티베트에는 통일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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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와 같은 세속적인 세력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아닌, 승려집단이 

중심이 되는 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발점 같은 역할을 하였

기 때문이다. 

싸꺄(纍︽罤)는 원래 “회백색의 땅”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싸꺄파

가 이곳에 사원을 지으면서 싸꺄라는 지명이 파를 상징하게 되었다. 

싸꺄파가 티베트에서 유명해 진 것은 원대에 티베트를 대표하여 몽

고와 교류를 시작한 싸꺄뺀지다(sa skya pandi ta)1)에 의해서였다. 

싸꺄뺀지다는 당시 덕망이 매우 높아서 티베트 전역에 이름을 날리

고 있었다. 때 마침 몽고의 영토확장으로 인하여 티베트까지 넘보던 

몽고는 티베트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인 통치 방법으로 싸꺄뺀지다를 

선택하였다. 싸뺀(싸꺄뺀지다)은 몽고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티베

트의 기존 세력들을 설득하여 몽고에 귀순하게 만들었다. 싸뺀은 그 

대가로 티베트에 대한 통치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장악

할 수 있었다. 이 때부터 싸꺄세가는 그 세력을 티베트 전역에 떨치

게 되었는데, 후에 팍바가 쿠빌라이의 스승이 되고 원의 국사가 되

면서 싸꺄의 세력은 극에 달하였다. 팍파는 쿠빌라이의 신임을 얻어 

몽고문자를 창제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를 전후로 몽고의 왕족이나 

귀족들은 서로 경쟁하듯이 티베트불교를 신봉하기 시작하였으며 몽

고 왕족의 흥망성쇠에 따라 티베트의 각 교파들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특히 까귀파(繿繱纈︽繿羫繻︽繽)의 까마바시(karma pakshi, 1204-1283)

가 쿠빌라이의 남송정벌 때 동행 요청을 거부하여 10여년의 옥살이

를 한 것은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다. 당시 까마바시는 쿠빌라이의 

동생인 아릭부케의 요구를 받아 들여 만남이 성사되었는데, 후에 쿠

빌라이가 아릭부케와의 왕위 쟁탈에서 승리하자 자신을 거부하였던 

까마바시를 응징하였던 것이다. 그래도 쿠빌라이는 까마바시를 존경

하고 두려워하여 감히 죽이지는 못하였다. 까마바시를 곁에 둘 수 

없었던 쿠빌라이는 결국 싸뺀과 같이 “챵왜(輦繴︽軦纍)”에 와 있던 팍바

를 포섭할 수 밖에 없었다. 원래 싸뺀을 만나려 했으나 쿠빌라이가 

황제에 올랐을 때에는 싸뺀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이렇게 티베트 각 교파가 활발하게 몽고와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

1) 일부 현대 티베트어로 기입할수 없는 고대 티베트어나산스크리트어에서온외래어등은로

마문자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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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나가게 되었는데, 후에 게루파는 몽고와 결탁하여 그 세력을 

공고히 하여 “까덴포장(繻繳纈︽聾繼︽輗︽輫繴︽)”이라고 하는 게루파의 정권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이는 티베트가 정교일치제에 좀 더 가까와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었고 오늘날 몽고와 티베트가 문화적

으로 친숙하게 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비록 오늘날의 몽고에 전

해져 있는 티베트 불교는 대부분이 게루파이지만 그 바탕에는 싸꺄

라는 존재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사실 게루파에 의해 완성된 

정교일치제는 싸꺄파에 의해 시도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정권을 잡은 싸꺄파는 승려집단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단지 게루파와 다른점은 싸꺄파는 씨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것이

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싸꺄파의 특징을 고려하여 싸꺄의 유래와 계

보 등을 알아보고 몽고와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변화되어 갔

는지에 대하여 논의 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다루려고 하는 싸

꺄파는 티베트의 교파 중의 하나로,　 비교적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게루파에 비하여 조금은 생소한 느낌을 가져다 줄 것이다. 싸

꺄파는 11세기에 형성된 티베트와 몽고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어서 

비교적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반하여 관심은 그만큼 받아오지 못해 

왔다. 이 논문은 결론적으로 싸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보다는 티

베트 문화사에서 싸꺄의 위상과 그 역사적 전개를 전체적으로 언급

함으로써 우리에게 익숙지 않은 티베트 문화를 좀 더 널리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싸꺄 씨족의 유래

싸꺄(纍︽贁) 씨족은 처음에는 야방게(繳纉纈︽胾繴︽罧纍)라고 불리었으며, 후에는 쾐바게

(纈罸繼︽繽纊︽罧纍)가 되었는데, 간단히 줄여서 쾐 씨족(纈罸繼)으로 불리어졌다. 야방게에

서 어떻게 쾐바게로 불리어졌는지는 대해서는 《갸퐤익창첸모(義︽輥繻︽臫繳︽纃繴︽翾繼︽腸

)》2)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 책은 싸꺄 씨족의 유래를 대략 두 

2) 중국어로 《汉藏史集》라고 번역하는데, 원 제목은 《義︽輥繻︽贂︽臫繳︽纃繴︽纀繲纍︽繽︽繻繳纈︽

輩繻︽翾繼︽腸︽纈纄纀︽羙繴︽繳纍纈︽繿臥︽腷︽興繴︽繿臘繴︽舚》이다. 중국어로 번역하면 《贤者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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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최초에 천신인 삼형제가 하늘에서 지세가 높고 깨끗한 라뙈아리

로 내려왔다. 큰 형은 천신 지링(繳繼纀︽轘︽脅︽臱繴纍)이고, 둘째는 천신 유링

(繳繼纀︽轘︽繳臮︽臱繴纍)이고, 막내는 천신 우쎄(繳繼纀︽轘︽繻輣︽舙)이다. 사람들의 부

탁에 따라 이들은 사람들의 주인이 되기로 하였는데, 막내가 인간세

상에 남기로 하였다. 우쎄는 네 명의 아들이 두었는데, 이들을 씨치

리 사형제(舗︽耂︽臿︽繻胏繼︽繿臗)라고 불렀다. 후에 이들은 동씨 18개의 대 부

족과 전쟁을 벌였는데, 천신인 유링이 와서 도와주어 동씨 18개의 대 

부족을 물리치고, 이들을 씨치리 형제 밑으로 귀속시켰다.”3)

또 다른 설로는, “천신 유링이 무씨 여식인 무싸뎀푸(膗︽繿纇纈︽肅纀︽輣)를 

아내로 삼아 일곱 형제를 낳았는데, 이들을 마쌍 일곱형제(纀︽纍繴纍︽脀繼︽

繿輂繼)라고 하였다. 여섯 형들은 아버지와 함께 밧줄(膒︽繺繳)을 타고 하

늘로 올라가고 막내는 토라우첸(軻繳︽纋︽臦纊︽翾繼)의 여식인 토쩬우마(軻繳︽纁

纀︽臦纊︽纀)를 아내로 삼아 아들 토체바오다(軻繳︽纃︽繻繽纈︽輥︽軳繳)를 낳았다. 토

체바오다는 용족의 딸 루잠자마(贒︽翵纀︽輫︽纀)를 아내로 맞이하고 아들 루

차다소왜첸(贒︽纃︽聏︽舚︽臩繻︽翾繼)을 낳았다. 루차다소왜첸은 뫤사초모개(腸繼︽繿

纇纈︽纀轂︽腸︽義纋)를 아내로 삼고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돌산과 초원 사이

에서 출생하였다 하여 이름을 야방게라고 지었다. 야방게는 씬갸링차

메(舠繼︽罤︽臱繴纍︽羀繳︽腷繻)의 아내 야붐씨쎄마(繳纉纈︽纈輣纀︽舗︽舙︽纀)의 미모에 빠져 

씬갸링차메를 살해하고, 야붐씨쎄마를 빼앗아 아들을 하나 낳았다. 

이 아들은 씬씨와 원수가 되는 과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름을 쾐

바게(증오하는 중에 태어났다라는 뜻)라고 지었다. 이때부터 이들 씨

乐赡部洲明鉴》이다. 저자는 닥창종바빼죠쌍보(軳繳︽纃繴︽轋繴︽繽︽繻繽纋︽纈輪纊︽繿纇繴︽胑)로 

1434년에 쓰여졌는데, 저자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없다. 이 책은 대략 다음과 같은 내

용을 담고 있다. 贍部洲 왕통의 개요, 섬부주의 지역과 민족 및 티베트 역사상에 나타난 민

족, 인도왕통, 석가모니의 열 두가지 공덕, 불법의 분기(分期), 불교의 세 번 결집, 성지와 

우전(于闐)왕통, 중국의 왕통, 木雅(서하를 가리킴, 티베트어로 미냑 腵︽繸繳이라고 함.)의 

왕통, 티베트의 왕통, 차와 그릇이 티베트에 생겨난 이야기, 치데죽쩬과 치쏭데쩬의 역사, 

티베트 의학의 역사, 치쏭데쩬에서 랑다마 까지의 역사, 불교 후홍기의 상황, 티베트 일곱

신하의 사적, 검과 칼이 티베트에 전해진 상황, 차의 종류 그릇의 좋고 나쁨을 감별하는 지

식, 대몽고 왕통에 대한 서술, 싸꺄세가의 간략사, 싸꺄파의 각 제자의 역사  등등이 있다.

3) 大仓宗巴·班觉桑布 著, 陈庆英 译, 《汉藏史集》, 西藏人民出版社, 1986, pp.17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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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의 성은 쾐(증오라는 뜻)으로 불리어졌다.”4)

이것으로 보아 첫 번째 싸꺄족의 전설은 이들을 쩬보와 같이 신성

한 존재로 여겨 일반인들과는 차이를 두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권력의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역사적으로 자주 사용되

는 전형적인 방법이다.

싸꺄파의 선조 중에 쾐빼보체(纈罸繼︽繻繽纋︽胑︽翾)는 일찍이 치쏭데쩬 때 

내상(內相)을 역임한 적이 있었고, 쾐루이왕보(纈罸繼︽贒臥︽繻繿繴︽胑)는 티베

트 최초의 승려들인 쌔미미뒨(纍繻︽腵︽腵︽繿輂繼)5) 중의 하나이기도 하였다.

싸꺄 씨족이 처음 활동했던 곳은 분산되어 있었다. 예를들어 쾐루

이왕보의 동생 도제린보체(輎︽耑︽臱繼︽胑︽翾)의 후예는 아리의 마위(纀繴纍︽臱纍︽

纀︽臮纋), 아리의 쿵탕(纀繴纈︽臱纍︽羇繴︽繺繴︽)과 쌍(舝繴︽) 등지에 살고 있었다. 후

에 이들은 라뙈녠쯔탕의 야챵(纋︽軷繻︽繳繸繼︽輸︽繺繴︽羍︽纉︽繶繴︽) 일대에 집중적으

로 거주하게 되었다. 야창을 《갸퐤익창첸모》에서는 야챵(纉︽纈輘繴︽)이

라하고, 《西藏王臣記》6)에서는 야창(纉︽纃繴纍)이라고 적고 있다. 이들

이 거주하던 지역을 여덟 가지가 좋다는 뜻으로 위기게개(臮纋︽羍︽繻羈︽繿義

繻)라고 불렀다. 싸갸씨족이 선택한 곳은 농사와 목축이 용이한 곳으

로 쾐씨족의 첫 번째 땅(纈罸繼︽羍︽臮纋︽翧︽繿︽臫繼)이 되었다.

이 지역을 갸퐤익창에서는 쾐바게의 아들 꽨바제궁닥젠이 발견하

였으며, 쾐씨 최초의 땅으로 보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

다.

“쾐바게는 젠싸잠부뫤(繿纁繼︽纍︽翵纀︽輣︽膚繼)을 아내로 삼고 아들 하나를 두었

는데, 무예가 뛰어나고 신통하였다. 또 똑똑하고 지혜로우며, 신체는 건장

하였다. 한 번이라도 그를 본 사람은 그에게 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람

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은 세상에서 극히 드물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로 이름을 꽨바제궁닥젠(繻贀繼︽繽︽耑︽羇繴︽軳繳︽繿纁繼)이라고 지었다. 어느날 부

4) 5)와 같은 글. pp.171-172.

5) 삼예사원에서 출가한 티베트 최초의 7인을 가리킴.

6) 티베트어로 《輥繻︽贂︽較繿︽軺纊︽繻胠繻︽贂︽義纋︽腸臩︽羛︽繻輦繴纍》이라고 한다. 저자는 제5대 달라이라마

인 아왕롭쌍갸초로 1643년에 완성하였다. 원 제목은 《繳繴纍︽繵繼︽臮纋︽羍︽纍︽纋︽脋繻︽繽臥︽纀軻︽臱纍︽贂︽

義纋︽腇繼︽繳輴︽輥纊︽繿耓繻︽繽臥︽較繿︽軺纊︽轋繳纍︽聾繼︽繳臚繼︽肒臥︽繻繳纈︽軷繼︽繻胠繻︽贂︽義纋︽腸臥︽羛︽繻輦繴纍︽臙纍︽輦︽繿︽

繿臘繳纍︽舚》(설역의 땅에 천신인 왕과 신하가 내려온 주요 역사--절기가 원만하고 청춘의 

기쁨에 노래하는 두견의 소리)로 너무 길어 간단히 줄여서 “퐤기텝텔지기개뫠루양”이라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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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쾐바게)의 명을 받은 꽨바제궁닥젠이 풍수가 좋은 곳을 찾고 있을 때, 

라뙈녠제탕(纋︽軷繻︽耲繼︽輸︽繺繴︽)의 절벽 위에 여덟가지 길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

고, 이곳을 거주지로 삼았다. 이곳이 바로 쾐씨 최초의 땅이다”7)

쾐바게로부터 시작한 싸꺄씨족은 그 세력을 넓히면서 싸꺄파를 형성하

였다. 특히 쾐꽨촉개보(纈罸繼︽繻贀繼︽纀翿繳︽義纋︽胑)에 이르러 싸꺄에 사원을 지으

면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차오룽바(輫︽輥︽舃繴︽繽)

에 작은 사원(繻羉繼︽翽繴︽)을 세웠는데, 이름을 싸꺄곡보(纍︽罤︽羉繳︽胑)8)라고 하였

다. 아직 싸꺄파가 형성되기 전이었다. 쾐꽨촉개보는 40세 때인 1073년

에 싸꺄지역의 꾜쌍(罫︽纍繴纍)과 뽼보리(繻胑繼︽胑︽臱) 부근에 싸꺄사원(輥繻︽贂︽輎︽耑︽繳

繻繼︽繻繽纋︽聾繼︽纍︽罤臥︽繳輲繳︽纋繳︽繲繴︽)을 건립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싸꺄파의 탄생

을 알리는 것이었다. 이 때부터 쾐 씨족은 신(神)의 쾐씨싸꺄바세가(轘︽臱繳

纍︽纈罸繼︽纍︽罤︽繽臥︽繳輂繴︽羫繻)라고 불리어졌다.

3. 뺀지다9)와 팍바10) 그리고 몽고와의 만남

티베트와 몽고의 첫 만남은 그리 유쾌한 사건이 아니었다. 《新

紅史》11)에서 몽고 우구데이 칸의 아들 쿠덴왕이 청해성 지역을 점

령하고 있을 당시 도다(輄纊︽聏)를 파견하여 도시를 파괴하고 지쿵곰바

7) 大仓宗巴·班觉桑布 著, 陈庆英 译, 《汉藏史集》, 西藏人民出版社, 1986, p.172.

8) 싸꺄사원은 싸꺄곤바(纍︽罤︽纀羉繼︽繽)라고도 하는데, 티베트 시가체의 싸꺄현에 있으며, 여기서 “싸꺄”는 회

백색의 땅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싸꺄성의 북면 산위가 회백색의 암석으로 덮혀있기 때문이다. “싸”는 “땅”

을 “꺄”는 “회백색”이란 뜻으로 그곳에 지어진 사원도 자연스럽게 싸꺄사원이라 불리게 되었다.

9) 싸꺄뺀지다(sa skya pandi ta)의 본명은 뀐까개첸(賮繼︽繻繳纈︽義纋︽纀纃繼)이고 빼첸왜보(繻繽纋︽翾繼︽臩繻︽胑)의 

아들이다. 그는 기원 1182년에 태어났으며 70세의 나이로 챵왜뷔바데라캉(輦繴︽軦纍︽脀纋︽繽︽肏臥︽轘︽繲繴︽,凉州

에 있는 사원)에서 생을 끝마쳤다.

10)팍바(纈繾繳纍︽繽)는 쌍차쇄남개첸(纇繴纍︽纃︽繿舚繻︽繼纀纍︽義纋︽纀纃繼)의 네 명의 아들 중 첫째로 1184년에 태어나 

1239년,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마감했다. 아버지인 쌍차쇄남개첸은 뀐까개첸의 동생이다. 팍바는 앞의 

뀐까개첸과 더불어 티베트 역사상 매우 중요한 인물로 뒷부분에서 다시 상세히 다루기로 하겠다. 

11)《텝테마보싸마(較繿︽軺纊︽繻纀纊︽胑︽繳纍纊︽纀)》. 원 제목은 《義纋︽纊繿纍︽纈輟纋︽羍︽肅︽腵繳︽繳纀︽較繿︽繻纀纊︽繳纍纊︽纀(王

統幻化之鈅新紅史)》으로 1538년에 쓰여졌으며, 저자는 뺀첸쇄남자바(繽軇︽翾繼︽繿舚繻︽繼纀纍︽羒繳纍︽繽)이고, 

원명은 제탕바샤제뺀첸쇄남자바(輸繻︽繺繴︽繽︽續纊︽輸︽繽軇︽翾繼︽繿舚繻︽繼纀纍︽羒繳纍︽繽)이다. 그는 1478년 제탕(輸繻

︽繺繴︽)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낭바람바(繼繴︽繽纊︽纋纀︽繽)이고 첸보쇄남자시(翾繼︽胑︽繿舚繻︽繼纀纍︽繿贉︽舉纍)

에게서 출가하여 쇄남자바라는 이름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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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꺄린(纈輬︽罶繴︽軘纀︽繽︽芌贁︽臱繼)을 사로잡았다는 기록이 보인다.12) 이 때 

라젱(纊︽軡繴︽)과 개라캉(義纋︽轘︽繲繴︽)을 공격하여 수많은 승려가 살해되었다

고 한다. 또 다른 기록인 《캐배까됀(賢者喜宴)》13)에서는 1240년 

도다가 유목지역인 쏙츄카(舚繳︽翽︽繲)에 도착하여 사람을 보는 데로 살

해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후에 유명한 까담파의 라젱(迏︽軡繴︽)사원14)

과 라사 이북의 팬위(纈繾繼︽臮纋)에 있는 개라캉(羢纋︽轘︽繲繴︽)15)을 불사르고 

500여명의 승려들을 사살 했다. 이것이 티베트와 몽고의 첫 번째 만

남이었다. 그러나 《青史》16)에서는 티베트에 첫 번째로 들어간 것

은 도다가 아니라 미리치(腵︽臿︽輧)라고 전한다. 또 사원을 불태우지도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 진위는 알 수 없다. 

도다에 의해 앞의 두 사원이 파괴된 것에 비해 지쿵사원은 무사하

였는데17),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젱아자바즁네가 술법을 부려 하늘로

부터 석비를 내리게 하여 몽고군을 물리쳤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지

만, 그 신빙성은 높지 않다. 다만 당시에 파괴된 사원이 모두 까담파

(게룩파의 전신)라는 사실이다. 까담파는 아디샤에서 좀됀바로 이어

지는 규율을 중시하는 파로 기존의 닝마파나 까귀파, 싸꺄파하고는 

다른 길을 지향하였는데, 까담파의 사원만이 파괴된 것은 암암리에 

12) 班钦索南查巴 著, 黄颢 译, 《新紅史(較繿︽軺纊︽繻纀纊︽胑︽繳纍纊︽纀)》, 西藏人民出版社, 2002, p.35 참조.

13) 《纀繲纍︽繽臥︽繻繱纈︽軷繼》. 저자는 바오줄락쳉아(繻繽纈︽輥︽繳輲繳纍︽纋繳︽纈輠繴︽繿)이고 1564년에 완

성되었으며, 목각본은 모두 791장으로 되어있다. 이 목각본이 호카(현 산남지역) 로자(轜︽輫

繳)의 라롱사원(轘︽興繴︽繻羉繼)에서 발견되었으므로 《로자교법사(轜︽輫繳︽翿纍︽纈輦繴)》라고도 

한다. 이 책은 고대 전설에서부터 중국, 돌궐, 토욕혼, 우전(于闐), 서하, 몽고 등지와 인도, 

네팔, 캐시미르, 대식(이란) 등지를 다루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티베트의 정치, 종교, 법

률, 역사, 문화, 의학, 음악, 건축, 회화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중대한 사

건들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기술하고 있어서 티베트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사료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14) 좀린보체(纈腁纀︽臱繼︽胑︽翾), 즉 좀됀바(纈腁纀︽軷繼︽繽︽義纋︽繿臥︽纈輨繴︽繳繼纍)가 1057년에 라젱줄라

캉(迏︽軡繴︽繳輲繳︽纋繳︽繲繴︽)을 세움. 이 사원은 또 라젱빼기줄라캉(迏︽軡繴︽繻繽纋︽羍︽繳輲繳︽纋繳︽繲繴︽)이

라고도 한다.

15) 나남도제왕츅(肵︽繼纀︽輎︽耑︽繻繿繴︽輚繳)이 1012년 팬위에 건립한 사원.

16) 《템테왠보(較繿︽軺纊︽翬繼︽胑)》. 저자는 쇈누배(繳臚繼︽肒︽繽纍)로 1476에서 1478년 사이에 쓰여

졌다. 이 책은 다량의 한문, 티베트문, 산스크리트어로 된 자료를 인용한 것이 특징이다.

17) 이때 닥룽사원은 안개로 몽고군을 물리쳐서 무사할 수 있었다고 전한다. 닥룽사원은 1180

년에 닥룽탕바(軳繳︽舃繴︽繺繴︽繽)가 지었다. 지쿵사원은 1179년에 꾭바직덴곤보(罫繿︽繽︽纈耂繳︽聓繼︽

纀羉繼︽胑)가 지었다. 두 사원 모두 까귀파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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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견제를 받으면서 일어난 투쟁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 된다.

위와 같이 티베트와 몽고의 첫 만남은 그리 유쾌하지 않았다. 도

다가 티베트를 정찰한 후 쿠덴왕의 점령지인 청해성지역으로 가서 

티베트에 관한 정보, 즉 현지의 정치, 문화와 경제 상황 등을 보고한

다. 당시 티베트의 정치는 통일되지 않은 채 승려들이 중심이 되어 

각 교파들이 세력을 확장하는 시기였다. 몽고는 티베트를 대표할 수 

있는 정치적 기구나 인물을 필요로 하였다. 왜냐하면 몽고는 어느 

한 나라를 정복할 때 먼저 그 나라를 대표할 정권이나 왕의 태도에 

따라 전쟁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였는데, 티베트는 통일된 정

권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넓은 지역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다

스릴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도다를 먼저 티베트에 보냈던 것이

고, 그 결과로 티베트는 통일된 정권이 존재하지 않고 정치나 문화, 

경제가 사원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티베트를 

대표할만한 상징적인 인물을 찾게 된 것이다. 그 인물이 바로 싸꺄

파의 뺀지다였다. 몽고에 의해 선정된 싸꺄뺀지다는 몽고의 초청을 

받고 몽고에 가서 쿠덴왕을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티베트와 

몽고간의 역사적인 만남은 시작되었다. 이 만남은 후에 달라이라마 

5대 때까지 이어져 그 절정을 이루게 된다. 즉 게루파가 티베트에서 

현재의 위치에 있게 하는 밑거름 역할을 한 것이다. 싸꺄뺀지다가 

몽고로 감으로써 티베트와 몽고는 시주와 피시주의 관계를 형성하였

다.18) 시주인 몽고는 티베트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피시주인 

티베트는 몽고의 보호아래 종교를 전파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러한 

관계는 청대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티베트와 몽고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싸꺄뺀지다는 1182년에 태어났으며 출가 전의 이름은 롭봰빼댄됀쥽

(舺繿︽繻胑繼︽繻繽纋︽聾繼︽輄繼︽羕繿)이었다. 그는 25살이 되던 1206년에 카체뺀첸

(繲︽翾︽繽繼︽翾繼), 지보레바(脅︽輥︽轘纍︽繽), 슈창바(臘︽輝繴︽繽)로부터 머리를 깎고 

출가하였다. 동시에 구족계(具足戒)를 받고 뀐까개첸빼쌍보(賮繼︽繻繳纈︽義

纋︽纀纃繼︽繻繽纋︽繿纇繴︽胑)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후에 오명(五明)에 정통하여 

‘싸꺄뺀지다’라는 영예를 얻었다. 또 그는 쾐씨 세가 중에 정식으로 

18) 이러한 관계를 티베트어로 쵀왠쵀네탕왠닥(纀翿繻︽臖繼︽纀翿繻︽繳繼纍︽繻繴︽臰繼︽繿繻繳)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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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受戒)를 받고, 비구계(比丘戒)를 받은 최초의 인물이었다.

뺀지다가 63세 때인 1244년에 몽고 쿠덴왕의 초청을 받고 뺀지다

의 조카인 팍바(纈繾繳纍︽繽)와 챠나(輘繳︽繼)를 수행원(챡치輘繳︽輙纊)으로 삼아 

싸꺄를 출발해 몽고로 향했다. 《新紅史》에서는 뺀지다가 63세 때 

몽고의 쿠빌라이와 쿠덴왕이 특별히 도타체(輎纊︽繺︽翾)를 파견하여 초대

하였다고 하지만, 당시 쿠덴왕과 쿠빌라이는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더욱이 뺀지다가 초청되어 간 곳은 쿠덴왕의 관할지였다. 쿠덴왕은 

우구데이의 아들로 톨루이 소르칵타니의 아들인 쿠빌라이하고는 경

쟁관계였으며 후에 쿠빌라이가 승리하면서 쿠덴왕은 역사의 발자취

에서 사라졌다. 당시 뺀지다와 동행한 팍바와 챠나의 나이는 겨우 

각각 9세와 5세였다.

이들은 2년여에 걸쳐 드디어 1246년에 쿠덴왕의 영지인 챵왜(輦繴︽

軦纍凉州)19)에 도착하였다. 당시 쿠덴왕은 형인 구육이 황제가 되는 

쿠릴타이(Quriltai)대회에 참석하고, 다음해인 1247년에 凉州로 돌아

와 뺀지다를 만나게 되었으므로 뺀지다는 쿠덴왕을 만나기 위해 모

두 3년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이 때 뺀지다는 쿠덴왕으로부터 제

자상 장로(繳繼纀︽纀翿繻︽繽臥︽羢繼︽繽)라는 직책을 얻고 쿠덴왕의 스승이 된다. 

처음에 이들의 만남은 정치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었지만, 후대에 몽

고에서 티베트불교가 자리를 잡게 되는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되

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뺀지다는 싸꺄 법왕자리를 35년간 역임

한 1251년 70세의 나이로 량주뷔바데라캉(輦繴︽軦纍︽脀纋︽繽︽肏臥︽轘︽繲繴︽)에서 

생을 마감했다. 이 사원 안에는 뺀지다의 구둥쵀덴(罞︽繳輂繴︽纀翿繻︽聓繼, 유

골을 모셔둔 탑, 靈塔이라고도 함)이 있다고 전해진다. 그는 생전에 

많은 서적들을 집필했는데, 그 중에서도 우화집인 렉바셰배린보체데

(與繳纍︽繽纊︽繿續繻︽繽臥︽臱繼︽胑︽翾︽繳聁纊)는 원대 때 이미 몽고어로 번역되어졌으

며, 후대의 몽고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뺀지다는 티베트가 몽

고와 유혈사태까지 가지 않고 비교적 평화롭게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는 중재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 

19) 티베트사서에는챵왜라고적혀 있는데, 챵왜는 ‘북방’이라는 뜻이다. 즉 티베트인들의凉州

에대한 명칭이라고 할수 있는데. 凉州에 대해서 막연히 ‘북방’이라는뜻의 ‘챵왜’를 사용하지

않았나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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뺀지다가 凉州에 도착한 후 몽고의 영향력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

게 된다. 몽고의 세력에 놀란 뺀지다는 티베트가 몽고에 대항해서는 

좋을 것이 없다고 느끼고 나서 한 통의 편지를 써서 티베트 지도자

들에게 보낸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싸꺄뺀지다꽁까개쩬이 위

장 아리(티베트)의 대덕(大德)과 시주들에게 드리는 글(輥繻︽繻輣纍︽繳纁繴︽纀

繴纈︽臵纍︽繻繴︽繿繵纍︽繽臥︽舙纊︽罤︽纀繺纈︽繻繳︽纋︽纍︽繽繼︽羍︽輐繴︽臫繳)》이다. 편지의 내용은 쿠

덴왕이 자신을 포함한 조카에 대한 배려와 관심 등의 세세한 상황 

및 몽고의 군사력은 대적할 상대가 없을 정도로 강하여, 몽고에 저

항하는 어떠한 적들도 살아남 을 수 없다는 것들이었다. 이러한 이

유로 티베트는 몽고에 대항하지 말고 조공을 바쳐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하면 티베트의 불교는 몽고로부터 보호와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티베트 각지의 지방 세력에 대한 지위도 보장 받을 수 있다

고 하였다. 만약 이와  같이 하지 않고 몽고에 대적하고 조공을 바

치지 않는다면 티베트는 평안할 수 없다고 하였다. 즉 한마디로 저

항하지 말고 항복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티베트의 지도자들은 

상의 끝에 뺀지다의 건의를 받아들이고, 티베트와 몽고는 별다른 충

돌 없이 만남을 시작하였다. 이것은 몽고 역사상에서도 보기 드문 

예라 할 수 있다.

싸꺄뺀지다가 세상을 마감한 1251년은 구육과 쿠덴의 반대파인 

몽케가 황제가 되는 해이기도 하다. 凉州로 같이 간 팍바는 凉州에 

계속 머무르고 있었으며 당시 그의 나이는 16세였다. 팍바는 18세부

터 쿠빌라이의 라쵄(腂︽纀翿繼, 供養上師)이 되었고, 21세 때에는 메독라

왜데(腷︽聄繳︽纊︽繿臥︽肏, 花園寺)20)에서 구족계를 받았다. 이어서 팍바는 쿠

빌라이가 즉위에 오른 1260년에 25세의 나이로 국사(羉繴︽纀臥︽腂︽纀)가 

된다. 팍바가 국사가 됨으로써 뺀지다와 몽고간에 맺어진 피시주와 

시주의 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쿠빌라이가 황

제가 되기 전에 징키즈칸의 후예들은 칸의 자리를 두고 각축을 벌였

는데, 뺀지다를 초청했던 쿠덴왕은 우구데이의 아들 구육이 죽자 青

海省 지역을 점령하고 쿠덴왕의 세력은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다. 더

욱이 우구데이와 경쟁관계인 톨루이 소르칵타니의 아들 몽케가 황제

20) 쥐바데(脀纋︽繽︽肏)사원의 다른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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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면서 동생 쿠빌라이의 세력이 쿠덴왕의 점령지를 차지하였다. 

이 때 쿠빌라이가 뺀지다를 만나려고 사자를 보냈으나 뺀지다가 죽

은지 이미 3년이 흐른 뒤였다. 그래서 뺀지다 대신 그의 조카인 팍

바를 만나게 된 것이다.

팍바는 쿠빌라이를 만나면서 그에게 세 번의 관정(灌頂)을 거행하

였는데21), 관정을 할 때마다 쿠빌라이는 팍바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

답을 하였다. 첫 번째 관정에 대한 댓가로 쿠빌라이는 팍바에게 위

장13만호(繻輣纍︽繳纁繴︽羆︽羂︽罣纊︽繿翯︽繳舘纀)22)를 하사하였다. 여기서 13만호는 

의미상의 13만호이지 정말 13만 명을 일컫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13만호의 확립은 몽고의 티베트에 대한 인구조사의 일환으로 만들어

진 것이다. 즉 군사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인구조사가 이루어진 

후 쿠빌라이는 팍바에게 그 관할권을 위임한 것이다. 《갸퐤익창첸

모》에서13만호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a. 아리종카(纀繴纈︽臱纍︽轋繴︽繲) 아래의 로(腇), 타(繻),로(興)의 세 개의 현

(轋繴︽繳舘纀)을 1만호로 삼는다. 종카는 아리쿵탕(纀繴纈︽臱纍︽羇繴︽繺繴︽)부근에 

있다.

b. 라뙈의 남북(纋︽軷繻︽轜︽輦繴︽), 츄믹(翽︽腵繳), 셰루(臙︽舃) 등을 4만호로 삼

는다.

c. 자(腫), 베(輤纊), 큥(罼繴︽) 등의 세 지역을 1만호로 삼는다.

d. 양조(纉︽纈腁繳), 체바(纀纃纋︽繽) 등을 2만호로 삼는다.

e. 갸마(義︽纀), 지쿵(纈輬︽罶繴), 야쌍(繳纉纈︽繿纇繴︽), 팍주(繾繳︽羕) 등을 4만호

로 삼는다. 

21) 관정은 쿠빌라이와 더불어 그의 비와 왕자들에게까지도 거행되었다. 세 번의 관정을 티베

어로 “纍︽罤︽繽臥︽罺繻︽翿纍﹀ 羫繻︽繳舘纀︽羍︽繻繿繴︽胑︽翾” 라고 한다. 관정(繻繿繴︽繿罞纊, 灌頂)이란 머리에 

물을 붓는 것을 말하는데, 원래 인도 국왕 즉위 때 행하던 의식으로 사해의 물을 가지고 

머리 꼭대기에서 붓고 축의를 표현 했다고 한다. 티베트어 '왕꾸'는 '授權'이라는 뜻인데, 금

강 스승에게 귀의하여 스승이 전하는 진언이나 엄격한 위궤를 따라 불아일체를 관수(觀修)

하고, 성불에 이르는 최고의 법문을 가리킨다. 관정은 많은 종류가 있는데, 목적에 따라 다

르다. 제일 일반적인 관정법은 스승이 단(檀)을 설치한 곳에서 병을 들어 허공에서 날아온 

사룡(四龍)이 토해낸 물을 담아, 그 물을 제자의 머리 위에 부어 加持을 얻고, 제자의 심신

을 깨끗이 하여 부처와 감응함으로써 불아일체가 되게 하는 것이다.

22) 여기서 '위장(繻輣纍︽繳纁繴︽)'은 티베트를 가리키며 구체적으로는 '위'는 라사지역을 '장'은 시

가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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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부근의 지역을 묶어 하나로 만들어 1만호로 삼는다.23)

쿠빌라이는 팍바에게 두 번째 관정을 받고 그 대가로 쵀카쑴(翿纋︽

繲︽繳舘纀, 세 지역)을 헌납하였다. 즉 소위 말하는 위장캄쑴(繻輣纍︽繳纁繴︽繲

纀纍︽繳舘纀, 위장캄 세 지역)을 가리킨다. 이 세지역은 하나는 챠위(繷︽臮

纋), 아리쿵탕(纀繴纈︽臱纍︽羇繴︽繺繴︽) 아래와 쏙라꺄오(舚繳︽纋︽罤︽輥) 아래 등의 

불법지구(繻纀︽繽︽翿纍︽贂︽翿纋︽繲) , 또 다른 하나는 쏙라꺄오 아래와 황하하

곡河曲(膎︽翽︽羇繳︽繽) 위의 검은 머리 사람지역(纀羉︽繼繳︽腵臥︽翿纋︽繲), 마지막으

로 황하하곡 아래와 한족 지역의 白塔(義︽纀翿繻︽聓繼︽繻繱纊︽胑) 위쪽의 유목

지역을 가리킨다. 쿠빌라이는 이어서 각 지역에 뽼첸(繻胑繼︽翾繼)이라

는 관리를 두었는데, 이 관리는 싸꺄와 몽고의 칸이 쌍방간의 협의

를 통해 위임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24)

4. 뽼첸과 낭첸

이렇게 티베트와 몽고의 만남은 싸꺄뺀지다와 쿠덴왕으로부터 시

작되어 팍바와 쿠빌라이로 이어지면서 이들간의 관계는 더욱 발전하

게 된다. 위에서 다루었듯이 몽고의 쿠빌라이는 싸꺄의 팍바에게 티

베트 전체를 통솔하는 권한을 줌으로써 싸꺄는 몽고의 힘을 빌어 절

대적 권력을 행사하였고, 몽고는 이를 통해 티베트를 관리할 수 있

게 되었다. 이어서 몽고는 티베트를 좀 더 세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

는 관리직을 두었는데, 그것이 바로 뽼첸과 낭첸이다. 최초의 뽼첸은 

역사서마다 약간의 시간적 차이는 있으나 샤꺄쌍보(芌贁︽繿纇繴︽胑)라는 인

물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25) 샤꺄쌍보가 죽은 후 최초의 낭첸인 뀐

까쌍보가 뽼첸을 동시에 역임하였는데, 팍바와 의견대립이 심했으며, 

23) 大仓宗巴·班觉桑布著, 陈庆英译, 《갸퐤익창첸모(汉藏史集)》, 西藏人民出版社, 1986, p.151, p.152 참조.

24) 같은 책 p.152 참조.

25) 같은 책 p.199에서 싸꺄뺀지다는몽고의쿠덴왕을만나러가면서싸꺄쌍보를싸꺄의총관사

(總管事)에 임명하였고, 팍바에 이르러서는 쿠빌라이에게 삼로군민 만호의 명호(名號)와 인

(印)을 하사받고 처음으로뽼첸에임명되는장면이나온다. 같은책 p.201에는뽼첸을 역임했

던 인물명이 나오는데, 싸꺄쌍보가 최초의 인물로 나와 있다. 또 중국어 번역본 《新紅史》

38쪽에도 싸꺄쌍보가 최초로 뽼첸으로 임명되는 과정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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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바는 뀐까쌍보의 뽼첸 역임 중에(대략 6년 후) 연달아 샹쥔(纆繴︽繿輲

繼), 츅보강까와(輚繳︽胑︽軔繴︽繻繱纊︽繿), 챵린(輦繴︽臱繼) 등을 뽼첸에 임명하였다. 

후에 팍바가 죽은 후 쿠빌라이는 그 책임을 물어 군대를 보내어 그

를 사형에 처하였다.26)

뽼첸을 역임하였던 자들에 대해서는 사서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서술하고 있으나 샤꺄쌍보가 역사상 처음으로 뽼첸이 되는 과정은 

《紅史》, 《新紅史》, 《青史》, 《漢藏史集》 등의 사서에서 공통

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新紅史》에서 쿠빌라이가 “위장 삼로군민 

만호의 인(印)(繻輣纍︽繳纁繴︽羆︽纇纀︽羛︽翯繼︽腵繼︽繻繿繴︽舽臥︽繻纀︽繲)”을 샤꺄쌍보에게 주

며 그를 뽼첸에 임명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27)

다음은 《新紅史》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정리 한 것이다. 중임을 

포함해 모두 26명이다.28)

싸꺄뽼첸(纍︽罤︽繻胑繼︽翾繼):

샤꺄쌍보   續贁︽繿纇繴︽胑

뀐까쌍보   賮繼︽繻繳纈︽繿繷繴︽胑

샹쥔       纆繴︽繿輲繼

츅보강까바 輚繳︽胑︽軔繴︽繻繱纊︽繽

챵린바     輦繴︽臱繼︽繽

괜쇈       繻贀繼︽繳臚繼

쇈왕       繳臚繼︽繻繿繴︽

26) 팍바의 죽음과 관련하여《新紅史》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뀐까상보가 뽼첸이 

된 후 린첸강라장(臱繼︽翾繼︽軔繴︽腂︽輫繴︽) 및 사원의 벽등을 건조하였다. 팍바에 의해 뀐까쌍보

가 해임 된 후 그 뒤를 이어 샹쥔, 츅보강까와, 챵린 등이 뽼첸에 임명되었다. 팍바가 43세 

때에 침(纈翺纀纍)에서 뛰어난 학자를 초빙하고, 츄믹쵀콜첸모(翽︽腵繳︽翿纍︽纈罸纊︽翾繼︽腸 ,츄미대

법회)를 거행하였다. (삼년 후)팍바는 46세 때에 입적하였다. 제자는 팍바가 뽼첸 뀐까쌍

보와 사이가 좋지 않아 자주 논쟁하였으며,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부각시켜 쿠빌라

이에게 편지를 보내었다. 이에 쿠빌라이는 명령을 내려 공고군을 티베트에 보내어 냥매(繸

繴︽膕繻)의 챠로종(輦︽臶繳︽轋繴︽)을 부수고, 뽼첸(뀐까쌍보)을 살해하였다." 《新紅史》,p.38.

27) 《新紅史》 중국어 번역본, p.38 참조.

28) 《新紅史》중국어번역본 pp.38-40 참조.뽼첸을역임한인물에대해서도사서마다약간씩은

차이가 난다. 예를들어《西藏王臣記》에서는 20명,《紅史》에서는 26명,《漢藏史集》에서는

27명으로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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챵도       輦繴︽輎纊

악렌       纏繳︽與繼

쇈왕       繳臚繼︽繻繿繴︽(중임)

렉바배     與繳纍︽繽︽繻繽纋

쎄게배     舙︽繻羈︽繻繽纋

왜쎄쎄게   臩繻︽臝纊︽舙︽繻羈

뀐가린첸   賮繼︽繻繳纈︽臱繼︽翾繼

됀왠배     輄繼︽臰繻︽繻繽纋

왠쥔       臰繼︽繿輲繼

왜쎄쎄게   臩繻︽臝纊︽舙︽繻羈(중임)

개와쌍보   義纋︽繿︽繿纇繴︽胑

왕츅배     繻繿繴︽輚繳︽繻繽纋

쇄남배     繿舚繻︽繼纀纍︽繻繽纋

개와쌍보   義纋︽繿︽繿纇繴︽胑(중임)

왕좬       繻繿繴︽輹繼

남카댄바   繼纀︽纀繲纈︽繿軳繼︽繽

빼붐       繻繽纋︽纈輣纀

로첸       腇︽翾繼

자왕       羒繳纍︽繻繿繴︽

싸꺄쌍보가 죽은 후 몽고는 곧 바로 낭첸을 임명하였다. 최초의 

낭첸은 뀐가낭보이다. 낭첸은 싸꺄정권의 일종의 직명으로 전문적으

로 내무(內務)를 담당하는 직책이다.29) 낭첸의 지위는 13만호의 만

호장의 지위와 비슷하다. 《紅史》30)에는 27명의 낭첸 명단이 기록

29) 낭첸이내무를담당하는것이었다면 뽼첸은사법을담당하는자리였다. 일부(사서:갸퐤익창

첸모)에서뽼첸을 두고 행정단위 조직으로 보기도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왜냐

하면 뽼첸은 말 그대로 상사(上師)를 가까이서 모시는 문도(門徒)를 뜻하기 때문이다.

30)《텝테마보(較繿︽軺纊︽繻纀纊︽胑)》, 원 제목은《較繿︽軺纊︽繻纀纊︽胑︽肧纀纍︽贂︽繻繴︽胑︽舽︽纋繼︽較繿︽軺纊︽纈輁︽繿臘繴纍︽

舚》이다. 저자는 체바뀐까도제이고, 1363년에 완성되었다. 이책은 모두 4부분으로 되어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3장으로 되어 있는데, 고대 인도의 왕통과 석가족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두 

번째 부분은 4장으로 되어 있는데, 한족의 역대 황제의 사적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세 번째 

부분은 1장으로 되어 있으며, 몽고의 왕통을 기술하고 있다. 네 번째 부분은 18장으로 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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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고, 《갸퐤익창첸모》에는 28명으로 되어 있으나 2명이 중임

하여 모두 30명으로 보고 있다.31)

먼저 역대 낭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싸쌰낭첸(纍︽罤︽繼繴︽翾繼):

뀐까쌍보       賮繼︽繻繳纈︽繿纇繴︽胑

쇈누배         繳臚繼︽肒︽繻繽纋

뀐쇈           賮繼︽繳臚繼

됀줌배         輄繼︽羕繿︽繻繽纋

로좨           腇︽羗纍

샤루봰셰       纆︽舃︽繻胑繼︽舋纍

됀바린첸배     軷繼︽繽︽臱繼︽翾繼︽繻繽纋

줍쌍           羕繿︽繿纇繴︽

괜촉쌍보       繻羉繼︽纀翿繳︽繻纇繴︽胑

쟘개           纈繷纀︽義纋

됀바린첸배     軷繼︽繽︽臱繼︽翾繼︽繻繽纋(중임)

됀바링모       軷繼︽繽︽臱繴︽腸

죠쥔귄셰       耉︽繿輲繼︽羇繼︽舋纍

귄까페         羇繼︽繻繳纈︽纈輖纋

왠쥔자바타     臰繼︽繿輲繼︽羒繳纍︽繽︽繻纊

왠쥔작바타     臰繼︽繿輲繼︽羒繳纍︽繽︽繻纊(중임)

린첸쌈두엔샤   臱繼︽繿纍纀︽輂︽繻輤繼︽續

남카개첸       繼纀︽纀繲纈︽義纋︽纀纃繼

귄린           羇繼︽臱繼

붐꼅           纈輣纀︽軙繿纍

남카바두엔샤   繼纀︽纀繲纈︽繽︽輂︽繻輤繼︽續

는데, 주로 토번의 왕통, 싸꺄, 까담, 까귀, 파주, 지쿰, 체바 등의 각 교파의 원류 및 세가와 관

련된 역사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31) 체바뀐까도제(纃纋︽繽︽賮繼︽繻繳纈︽輎︽耑) 저, 陈庆英 周润年 译，《텝테마보(較繿︽軺纊︽繻纀纊︽胑, 紅

史)》,西藏人民出版社社, 1988, p.49 참조. 大仓宗巴·班觉桑布 著, 陈庆英 译, 《義︽輥繻︽

臫繳︽纃繴︽翾繼︽腸(汉藏史集)》, 西藏人民出版社, pp.201-2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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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보배         纈纇繴︽胑︽繻繽纋

쵀개           翿纍︽義纋

셍게개첸      舙繴︽羈︽義纋︽纀纃繼

셰럽왜쎄두엔샤 舋纍︽纊繿︽臩繻︽臝纊︽輂︽繻輤繼︽續

괜촉린첸       繻羉繼︽纀翿繳︽臱繼︽翾繼

팍바빼쌍보     纈繾繳纍︽繽︽繻繽纋︽繿纇繴︽胑

귄까붐         羇繼︽繻繳纈︽纈輣纀

귄까팍         羇繼︽繻繳纈︽纈繾繳纍

럽죠팍         纊繿︽纈輪纊︽纈繾繳纍

뽼첸과 낭첸은 몽고와 티베트가 밀착되면서 몽고의 티베트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통치적 수단의 필요에 의해서 탄생 되었다. 물론 형

식적으로는 이들 직책은 전적으로 싸꺄의 아래에 있었으므로 표면적

으로는 싸꺄가 티베트를 통치하고, 몽고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몽고는 이를 통해 티베트에 대한 영향력을 

극대화하였다.

나아가 몽고는 티베트에 대하여 인구조사를 통하여 세금문제를 해

결하려고 하였고, 뽼첸과 낭첸을 두어 싸꺄파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티베트에 대한 영향력을 좀 더 확실히 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러

한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몽고와 티베트 사이에서 

중요한 서신이나 공문 등을 원할하게 전달시키는 한 방법으로 티베

트와 한족 지역(중국)에 역참(驛站, 纈繷纀︽翾繼)을 각각 설치하여 운영하

였다. 또 역참을 건설한 후에도 다시 호구조사를 실시하였다. 몽고의 

호구조사는 군사적 목적을 띠고 시행되기도 하였다. 당시 티베트와 

중국 국경 경계선부터 라사까지 모두 27개의 역참을 설치하였다. 역

참은 1269년에 세워지기 시작했다. 쿠빌라이는 1260년에 집권하였

는데, 그 후로부터 7년 후인 1267년에 몽고군 케케다(罷纊︽罷︽繹)를 티

베트에 파견하여 담바리바(纈繻纀︽繽︽臱︽繽) 등을 살해하였다. 이 사건이 발

생한지 2년 뒤인 1269년에 티베트에 역참이 건설되기 시작했다. 먼

저 도매(纀輄︽膕繻)32)에 7개의 역참이, 도돼(纀輄︽軷繻)33)에는 9개의 역참

32) 암도(纏︽纀輄)를 가리킴. 암도는 티베트의 삼대 방언지역의 하나로 현 청해성과 사천, 감숙 등지가 여기에 해당된다.



570 中國文化硏究 第15輯

이, 위장에는 11개의 역참이 각각 건설되었다. 위장(繻輣纍︽繳纁繴︽)은 라

사와 시가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가리키며, 위에 쏙(舚繳), 샥(續繳), 

지와(輶︽繿纊), 샤포(續︽輗), 꽁(贚繴︽), 괜싸(繻羉繼︽繳纍纊), 갸와(羋︽繿) 등의 7개의 

역참이 세워졌고, 장에는 닥(軳繳), 총뒤(轂繴︽纈輂纍), 다룽(繻纊︽舃繴纍), 좀다

(羗纀︽纀繻纈) 등의 4개의 역참이 세워졌다. 이 역참을 관리하는 관원을 

챰봰(繷纀︽繻胑繼)이라고 하였는데, 역참 주위의 모든 지역과 거기에 속

해있는 주민들은 역참에 귀속되어 관리되었다.

이 외에 쿠빌라이는 1288년 티베트를 관장하는 기구인 총제원(總

制院)을 두었는데, 후에 선정원(宣政院)으로 불리어졌다. 이 기구는 

주로 티베트의 불교와 군사 등을 관리하였으며, 책임자는 제사(帝師)

와 싸꺄법왕의 참여 아래 칸에 의해 임명 되었다.

5. 샤꺄의 몰락

빼진다와 쿠덴왕, 팍바와 쿠빌라이로 시작된 티베트와 몽고의 관

계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1368년 원이 망하면서 동시에 티베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

었다. 싸꺄파의 권력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원의 말기인 14세기 중엽에 티베트에서는 집권파인 싸꺄정권에 반

대하는 세력이 등장하였다. 그들은 주로 몽고에 반대하는 민족운동

의 형식을 띠었으며 싸꺄에 반대하는 지쿵사원(纈輬︽羇繴︽繻羉繼︽繽)의 지지

를 받았다. 결정적으로 원이 멸망하면서 이러한 세력들은 점점 거대

해졌는데, 이중에서 쟝춥개첸(輦繴︽翽繿︽義纋︽纀纃繼)이라는 인물이 이들을 이

끌었다. 쟝춥개첸은 호카(纋轜︽繲, 지금의 산남)의 파모죽(繾繳︽腸︽羕繳) 지역

의 한 세력가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는 1302년에 태어났으며, 젊

었을 때에는 한 때 싸꺄파의 문하에 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얼마 지

나지 않아 그는 싸꺄파와 의견 대립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싸꺄파

33) 티베트의 삼대 방언지역의 하나인 캄(繲纀纍)을 가리키며, 현재 행정구역인 일부 청해성과 

사천, 운남, 서장(西藏)의 일부(챰도繶繿︽纀輄 주위) 등이 여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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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단절을 하고 말았다. 그의 씨족은 지쿵사원과 관련이 있었는데, 

이 사원은 그의 명성을 높이는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주었다. 사실 

싸꺄와 지쿵사원 사이의 분쟁은 1290년에 한 차례 발생한 적이 있

었는데, 이 때 몽고는 군대를 보내어 싸꺄파를 지원하여, 빼모탕(繻繽

纋︽腸︽繺繴) 부근에서 지쿵사원의 군대를 격퇴시켰다. 이와 같이 싸꺄파

와 지쿵사원은 그 전부터 관계가 좋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336년 

챵춥개첸은 드디어 티베트의 야롱지역의 만호장(羂︽繻胑繼)이 되었다. 이

러므로써 티베트의 정권은 싸꺄에서 파모주로 옮겨지게 되었다. 이 

후로 티베트는 14세기에 종카바(輴繴︽繲︽繽)에 의하여 티베트 불교개혁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게루파(繻羈︽舃繳纍︽繽)가 탄생하였다. 게루파는 15

세기에서 17세기를 거치는 동안 그 지위를 확고히 해 나갔다. 이러

는 와중에 티베트에 산재해 있던 싸꺄파 대부분의 사원은 게루파로 

귀속되었다. 몽고는 원이 멸망한 후에도 그 세력은 티베트와 青海省, 

新疆 등지에 분포하면서 티베트에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게루파는 

몽고의 세력을 이용하여 그 지위를 확고히 하고자 하였다.

6. 맺는말

본문에서 싸꺄의 유래와 싸꺄파가 형성되는 과정을 알아보고, 이

를 통해 싸꺄가 어떻게 몽고와 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티베트와 몽

고는 각각 어떤 입장을 하고 있었는지 짚어 보았다. 또 어떻게 해서 

몽고와 티베트가 유사한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지도 간접적으로 다루

어 보았다. 

싸꺄파는 먼저 싸꺄의 시조인 쾐바게에 의해서 싸꺄 씨족이 형성되고, 사원이 

세워지면서 싸꺄라는 파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당시 티베트의 외부세계는 티베트

와 달리 아주 급변하는 상황이었다. 몽고에 의해 티베트 동쪽의 인접국이었던 서

하가 멸망하고, 이어서 금도 멸망하였으며, 남송도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던 시기

였다. 이에 비해 티베트는 전쟁과는 먼 딴 세상처럼 외부와의 교류가 빈번하지 못

하여 외부세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 이런 와중에 몽고는 티베트를 점령하기 



572 中國文化硏究 第15輯

위해 먼저 도다를 파견하여 티베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것은 몽고가 어

느 한 나라를 침략하기 전에 취하는 하나의 군사적인 행동이었다. 당시 티베트에

는 통일정권이 존재하지 않았고, 티베트의 각 파가 형성되어 가는 상태였으며, 지

방의 세력들은 불교를 적극적으로 숭상하여 불교의 사회에 대한 영향이 점점 커지

고 있는 상황이었다. 티베트의 모든 권력이 사원으로 집중되기 시작한 것이었다. 

몽고는 티베트에 대한 정보수집 결과 위와 같은 상황을 잘 이해하고 티베트를 대

표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고승을 찾았는데, 그 승려가 바로 싸꺄파의 싸꺄뺀지다

였다. 뺀지다는 몽고에 가서 몽고의 실상을 확인하고, 티베트의 지방 세력들에게 

항복을 권유하고 티베트가 이를 받아들여 유혈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 이렇게 싸

꺄뺀지다에 의해서 교류가 시작된 몽고와 티베트는 팍바에 이르러 절정을 이르게 

된다. 이 과정에서 몽고의 쿠빌라이는 몽고와 같은 군사적 목적을 띤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 그 권한을 팍파에게 부여 하였다. 이렇게 되자 티베트의 모든 권력은 

팍바가 속해 있는 싸꺄파의 손아귀에 들어오게 되었다. 몽고와 티베트는 각각 정

치적 목적에 의해 서로를 이용하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싸꺄가 비록 종교

적인 안정을 위해서 몽고와 관계를 맺었는데, 거기에는 티베트가 거부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몽고의 막강한 군사력에 대하여 항거할 수 없는 것이

고, 또 다른 하나는 외세를 통해 싸꺄 세력을 공고히 하는 것이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하여 티베트는 몽고와 관계를 맺을 수 밖에 없었다. 정치적인 원인으로 

인해 시작된 이들의 관계는 후에 몽고가 망한 후, 종교적인 관계로 변화되어 이어

져 내려왔다. 샤머니즘이 성행하였던 몽고가 현재의 티베트불교가 보편화된 것은 

이러한 만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원이 망하고 명을 거쳐 청대에 들어와서도 이들의 관계는 지속되었는데, 그것은 

청이 티베트와 몽고를 이용하여 정치적인 안정을 취하려는 목적을 가졌기 때문이

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몽고와 티베트가 종교와 문화적으로 더 친숙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이 싸꺄의 소개와 몽고와 티베트의 관계 등을 간단하게 알아 보았다. 

본 논문은 서문에서도 언급했듯이 싸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보다는 티베트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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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알리는데 그 의의가 있었음을 밝혀 두었다. 따라서 논의 대상인 싸꺄와 몽고에 

대한 깊은 논의가 다루어지지 않았다. 앞으로 이 논문이 계기가 되어 중앙아시아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티베트와 몽고에 관한 관심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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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西藏的萨迦派在蒙古和西藏的关系方面起到了中枢性的作用。当时这两个民族，也可以看

作是两个国家，他们的见面从政治上看，反映了当时依赖于蒙古势力的力量的原则。对于蒙古

来说，也许可以认为西藏是使蒙古势力扩张的巨大的历史过程之一，但根据当时的记载，西藏

绝对不是蒙古的属国。不过西藏整体上收到了蒙古的影响这一点不可否认。另外，从这一时期

开始蒙古对西藏的影响，经历了元朝灭亡，一直持续到明、清时期。蒙古的影响是如此的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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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主要是政治上的影响，相反，西藏对蒙古产生了宗教上的影响。西藏对蒙古宗教方面的影

响开始于萨迦派，并得以进一步巩固。通过宗喀巴的宗教改革产生的格鲁派，成为西藏和蒙古

的关系更为密切的契机。尤其是由噶举派传承下来的班禅和达赖喇嘛这两个化身的诞生，使西

藏和蒙古的关系走的更近了。特别是到了达赖喇嘛五世，西藏和蒙古的关系已经超越了宗教的

范畴，而是在政治上，基于互相的需要，其关系得以进一步强化。也就是说，在宗教上由萨迦

派开始对蒙古产生影响，这一影响由格鲁派完成。前面也提到，在格鲁派对蒙古进行宗教上的

影响以后，基于政治上的因素一直存在。这表明，蒙古和西藏的关系不单纯是宗教上的关系，

而是从政治目的角度开始的。

本论文将简要地探讨蒙古经过怎样的渠道与西藏接触，并形成相互的关系这一问题。这也可以

看做是对于现在蒙古和西藏的具有密切关系的一种考察。现在西藏对蒙古宗教上的影响是众所周知

的事实。另外，对此达赖喇嘛的存在产生了绝对的作用，由此带来了所谓格鲁派的教派被世界了解

的结果，蒙古的藏传佛教也从这一角度上被理解。但是西藏佛教传播到蒙古的决定性的开端并不是

格鲁派，而是萨迦派。蒙古和西藏在历史上之所以关系变得密切也是因为萨迦派。

本论文之所以把对蒙古产生巨大影响的萨迦派作为考察对象，理由之一是，萨迦派对历史上西藏

和蒙古关系的形成起了决定性的作用；理由之二是，笔者认为西藏的政教合一体制由萨迦派开始。

当时蒙古扩张势力的野心也向西藏延伸，西藏的萨迦派以此为契机，使自己的势力得以巩

固。也就是说，蒙古通过代表西藏的萨迦派有效地统治了西藏，而萨迦派在蒙古的庇护下扩张

了自己的势力。在这个过程中，萨迦派成为统合政治和宗教的绝对优势教派，同时西藏的政教

合一体制也开始萌芽。因此可以说，萨迦派在形成西藏和蒙古的关系方面起到了重要的作用，

进而对西藏的宗教和政治产生了巨大的影响。

本论文可以概述如下：第一章主要通过萨迦的由来阐述萨迦派是如何形成的；第二章主要

探讨了萨迦派的班吉达和他的侄子八思巴是如何促进西藏和蒙古的关系形成，又如何在宗教和

政治上掌握西藏，以及当时蒙古的立场；第三章简单地指出了本钦和囊钦的设置源于蒙古的意

志，分析了蒙古对西藏实质性的、具体的影响；第四章对随着蒙古的灭亡，西藏的绝对权力持

有者萨迦派也随着没落的背景进行了说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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